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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랍에미리트(UAE) 투자협력 체계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

- 기재부와 무바달라는 한국에서의 투자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양국은 산업은행과 무바달라가 
2023년 1월에 체결한 한-UAE 국가 간 파트너십을 확대

  기획재정부와 아부다비 투자회사 무바달라는 5.29.(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경제의 미래지향적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이 양해각서는 미래기술, 신산업, 유망 중소기업 등 한국의 역동적 산업에 

대한 무바달라의 투자기회 검토 체계를 제공한다. 또한, 한국 투자를 희망

하는 아부다비 기관들과 한국의 투자 및 금융기관들 간 공동투자를 포함한 

투자기회 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조정 역할을 기재부와 무바달라에 부여한다.

  2023년 1월, 산업은행과 무바달라는 아랍에미리트의 한국 투자전략을 

조정하기 위한 플랫폼으로서 국가간 투자협력을 위한 양해각서(Korea-UAE 

Sovereign Investment Partnership)를 체결하였다. 이런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무바달라와 다른 아랍에미리트 기관들은 현재 60억 달러 이상의 투자기회를 

검토하고 있다.

  칼둔 알 무바라크(Khaldoon Khalifa Al Mubarak) 무바달라 CEO는 기획

재정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해 한국 시장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활기차고 역동적인 경제 중 

하나로, 다양하고 매력적인 투자기회를 제공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양해

각서는 각 산업 분야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들에 대한 무바달라의 

투자를 확대하여, 모두에게 중요하고도 장기적인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재부와 무바달라 간 양해각서 체결은 

양국의 견고하고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보여줄 뿐 아니라, 한국의 역동적인 

민간 부문과 한국의 성공적인 기업들이 무바달라와 같은 유수의 글로벌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양국 투자협력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강화하는 한편,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2023년 1월 무바달라와 최초의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아부다비의 기관들이 한국의 선도 기업들에 투자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왔다고 하였다. 또한 오늘 체결된 양해각서는 기존의 성공적인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무바달라와 다른 아부다비 기관들이 산업은행 뿐 아니라 다른 

한국의 파트너들과도 협력하여 좋은 투자 기회를 포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담당 부서 국제금융국 책임자 단  장 김동준 (044-215-7720)

국제투자협력단 담당자 사무관 박기오 (kokio1007@korea.kr)

     

※ 무바달라 투자 회사(Mubadala Investment Company)는 아부다비 정부를 위해 지속

가능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는 국부펀드다. 

무바달라는 6개 대륙에 걸쳐 다양한 분야와 자산군을 포괄하는 3,020억 달러 규모의 

포트폴리오를 운용하고 있다. 무바달라는 분야별 전문성과 오랜 파트너십을 바탕

으로 지속가능한 성장과 수익을 창출하고, 아랍에미리트 경제의 지속적인 다각화와 

글로벌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무바달라 투자 회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www.mubadala.com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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